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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게(두로와 시돈) 사람들(4)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솔로몬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

었고 또한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위대함은 왕의 권

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자 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왕에게 

“지혜와 지식”(대하 1:10)을 주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고 우상숭배로 민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성경

은 위대한 솔로몬왕의 어두운 부분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

라 나라의 분열과 민족의 영적위기를 솔로몬왕의 실정으로 돌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왕의 정략적 결혼에 있었다. 그는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을 

결혼했고 그 중 하나는 시돈의 여인도 있었다(왕상 11:1). 솔로몬왕의 정략적 결혼

은 이방 여인들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돈 여인은 

고향의 여신 아스다롯 숭배의식을 가져왔고(왕상 11:5),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예루

살렘 성전의 여호와가 아닌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암몬이 밀곰을 

섬겼다(왕상 11:33). 

  베니게의 신화에 의하면 아스다롯은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난 여신으로 아세라, 

바알랏 게발(비블로스의 여신) 함께 엘의 부인이 되었다. 아스다롯과 엘 사이에는 7

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의 그리스 이름들이 포토스와 에로스이

다. 아스다롯은 하닷(바알과 동일시 되는 신)과 함께 땅을 지배했는데 스스로 황소

의 머리를 뒤집어 써 자신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다. 요단강 건너 편 바산 땅의 “아

스드롯 가르나임”(창 14:5)과 여호수아서 12:4의 “아스다롯”은 같은 장소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나임은 히브리어로 뿔들이라는 뜻으로 아마도 뿔을 상징으로 쓰

고 있는 여신 아스다롯을 숭배했던 도시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뿔이 옆으로 누

운 모양을 하고 있는 초생달 역시 아스다롯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더불어 

아스다롯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금성)를 가져다가 두로에서 신성화하기도 했

다는 신화가 있어 달과 별 모두 관련이 있는 여신이다. 

  아스다롯은 어원, 기원, 종교적 역할 등에 있어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이쉬타르와 

자주 비교되는 신이다. 아쉬타르 여신은 풍요와 전쟁을 담당하는 신으로 사자, 말, 

스핑크스, 비둘기 등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다. 때때로 아스다롯은 금성의 여신이라

고도 불리는데 둥근 원형 안에 별 모양이 있는 모습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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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이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될 경우 대부분 옷을 입고 있지 않고 긴 머리를 뒤로 늘

어뜨리고 있으며 양손에 꽃을 들고 있다. 전쟁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꽃보

다는 철퇴를 들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라기스에서 발견된 주전 1600-1200년

경의 금판에는 갑옷을 입은 말 위에 양손에 꽃을 들고 나체로 서 있는 아스다롯을 

볼 수 있다.   

  아스다롯은 북서 셈족에서 기원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도 전

쟁의 여신인 아낫과 함께 가장 많이 숭배되었던 여신이다. 아스다롯은 이집트 최고 

신 “라” 혹은 “프타”의 딸이며 “세트” 신의 부인이기도 하였다. 이집트에서는 18왕

조 시대(주전 16세기)부터 아스다롯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린 아이를 먹이고 있는 

모습으로 풍요로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여신이 전쟁에 참여할 때는 말이나 사자 

위에 올라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특별히 아스다롯은 말과 병거를 능숙하게 다

루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신으로 이집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여신으로 섬겨졌

다. 신적인 역할과 모습의 유사성 때문에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과 혼동되기도 하고 

동일시되기도 한다.  

  아스다롯의 주요 성지는 키프루스와 시돈, 두로, 그리고 비블로스 등 베니게 사람

들의 도시들이다. 주전 5세기 베니게의 왕 에쉬무나자르는 그의 관에 그와 그의 어

머니 아마스다롯(아스다롯의 하인이라는 뜻)가 아스다롯을 위한 신전을 봉헌했음을 

밝히고 있다. 시돈에서 발견된 동전에는 한쪽 면에 마차를 타고 있는 아스다롯이 

자주 등장한다. 아스다롯의 숭배는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베니게 사람들

의 해양무역은 이 여신 숭배를 그들의 발이 닫는 곳마다 이르게 하였다. 유럽의 에

투르스칸이나 스페인의 유적지에서도 아스다롯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스페인

의 유적지 투투기(Tutugi)에서는 안이 비어 있는 아스다롯의 조각상이 발견되었는

데 날개달린 스핑크스(베니게의 예술적인 면에 대한 칼럼에 날개가 달린 서 있는 

스핑크스의 독특한 모습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가 양쪽에 새겨져 있는 의자에 앉

아 있는 아스다롯은 가슴 아래 그릇을 들고 있다. 가슴은 구멍이 뚫려 있어 조각상 

안에 우유가 부어졌을 때 구멍으로 우유가 흘러나오는 풍요의 상징적인 모습을 연

상케 한다.  

  시돈에서 아스다롯은 에스문이라는 신과 함께 같은 신전에서 숭배되기도 하였다. 

시돈의 신화에 의하면 베이루트 출신의 사냥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한 청년이 있었

고 아스다롯은 그를 유혹했다. 여신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그는 스스로 거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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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택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스다롯은 그녀의 온기로 그를 감싸 죽음에서 

살려낸 후 신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베이루트 근처에는 카브르 스문 즉 “에스문의 

무덤”이라 불리는 신화를 담고 있는 도시가 있다. 에스문은 이후 “치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이 되었다. 시돈의 아왈리 강 근처에서 발견된 주전 7세기경 건축된 에

스문의 신전은 병을 고치기 위한 제물을 바쳤고 순례객들은 신전 근처에 있던 샘에 

몸을 씻기도 하였다. 이 신전에서는 돌로 만든 아스다롯의 의자가 발견되었는데 의

자의 양쪽 면은 아스다롯의 상징인 스핑크스가 조각되어 있다. 이 신전에는 로마시

대를 넘어 비잔틴 시대까지도 병 고침을 위한 순례객들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에스문은 그리스의 아스클레피우스 신화와 매우 유사하다.  

  성경학자들은 아스다롯과 아세라와 자주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원어

에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스

다롯은 가나안에서는 아세라와 자매 여신이었다. 하지만 종교적 기능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리스에서 아스다롯과 아세라는 아프로디테 혹

은 아르테미스로 변형되었으며 로마에서는 금성의 여신 비너스로 불리기도 했다.  


